
2018. 6. 28. ▒ 프린트 화면 보기 ▒

http://gp.newsk.kr/bbs/print.asp?group_name=301&section=9&category=5&idx_num=33246 1/2

 [동영상]“고객생명, 시설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2018-06-27 오후 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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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가평소방서 합동 훈련 실전 방불

“불이야~”하는 소리와 함께 발신기가 작동되고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여보세요 가평소방서죠?

한석봉체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다. 한석봉체육관 2층에서는 연막연기가

피어올랐다. 방재실에서는 화재 사실을 확인하고 자위 소방대 출동을 지시했다. 이어 지휘통제본부

가 설치되고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 소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체육관 이용자들을 대피시

켰으며 부상자는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방호안전반은 더 이상의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전기개폐기와 차단기를 폐쇄조치하고 가스, 방화

셔터 조작을 통해 방화구역을 설정함과 동시에 위험물을 외부로 반출시켰다. 이어 소방살수차의 화

재진압과 소방관의 진입이 이루어져 한석봉체육관의 화재는 진압되었다.

긴박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숨 가쁘게 진행되었고 그동안 훈련한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

공공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과 관리는 공단의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가평군시설관리

공단의 2018년 합동소방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박감을 주었다. 재난상황에 대비한 조직으로

백병선이사장을 대장으로 하여 상황총괄반, 비상연락반, 초기소화반, 응급구조반, 피난유도반, 방

호안전반 등 응급상황에 조기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재난상황에 따른 현장조치

임무 매뉴얼을 개인별로 숙지하여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재난에 대처하고 있다.

이날 백병선 이사장은 훈련이 종료된 후 총평을 통해 “화재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우리는 개인에

앞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우선 시해야 하며 고객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을 위

해서 사전 사고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오늘

훈련 또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살리고 구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

다.”라고 말하며 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공단은 각 운영사업장에 안전시설과 고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 기술직 직원을 중심으로 한 자

체점검과 외부 용역에 의한 전문적인 점검 등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으며, 자라섬

캠핑장 등 수해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이에 대한 대비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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